
  나드&형 

꼭 
꽃
다  

십삼년 꽃 피우는 네번째 달  

 *꼭 꽃다????????? 

*처음, 꽃 꽂은 이야기  

*푸른 삶  



꼭 꽃다?! 

우리 여기에 
꽃 심어도    
되겠지?  

…….그냥 꽂아
놓는건데 뭐…. 

나드가 요즘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러던 중에 ‘게릴라 가드닝’을 우연히 알게 된거야! 
아! 이거다 싶어서 재형이를 꼬드겨 같이 꽃을 심게 된거지! 

그래서 나드&형 탄생!!!!!!!  

흙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요즘… 
나는 흙을 밟고 싶어요. 
아스팔트를 더 이상 깔지 말아주세요! 
너희가 아스팔트를 깐다면… 

나는 꽃밭을 깔겠노라!!!!!  



첫번째, 꽂은이야기 
                                        

- In Daejeon 

아침 10시 기차를 타고 대전을 향해! GoGoGoGo!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도착하자마자 맛있게 점심을 먹어주고! 
부른 배 부여잡고 꽃님을 찾으러 시장을 누벼다녔지요~ 

우리는 총 4종류의 꽃을 샀더랬지요~ 길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는 야생화
를 샀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개당 2~3천원 하는거에요!  
꽃을 심을 때마다 돈이 꽤 지출 되는 것같아요ㅠㅠ(그래서 지금, 씨앗을 사다가 
집에서 기른 후에, 밖으로 가지고 나가 심을까 생각중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을 함께 해결주세요!)  

꽃을 샀으니 심어 주어야겠죠?! 작은 눈 똥그랗게 떠가며 이쁜 꽃들의 보
금자리를 찾아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흙이 없는거에요!! 바닥에 
깔려있는 타일이 조금 깨진 곳을 발견해서 열심히 파보려고 해도 조금만 
파면 다시 시멘트가 나오는 슬픈 현실…ㅠㅠ 꽃을 들고 이렇게 한시간은 
넘게 길바닥만을 쳐다보며 걸었던 것 같아요…  

타일을 걷어내
고 흙을 파다 보
면 다시 시멘트

가 나와요… 
전부 아스팔트! 
            시멘트! 
                  타일!  



귀신처럼 땅만보며 걷던 중! 쩌~기 차도 바
로 옆에 민들레가 펴있는거에요! 민들레에게
도 친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우리들
의 판단하에, 재빨리 야생화 한 녀석을 옆에 
심어주었어요ㅋㅋㅋㅋㅋ 
처음으로 심은 녀석인지라 심는 내내 궁딩이
가 들썩들썩~ 기분이 좋았어요!  

이녀석의 집 주소는  
중앙로역 1번출구 앞 이랍니다  

두번째 꽃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광고용 풍선 
밑동에 꽂아주었어요! 꽃을 심기 위해 흙을 파고 있었는데, 
주변 상점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물을 주고 가셨
어요^^  
이 아이는 앞으로 저 할머니께서 돌봐주시겠죠?  

이거 이거 이거!! 
          이 부분!!  

세번째 꽃은 대전예술의 거리에! 
네번째 꽃은 공감만세 근처 거리에! 
집을 마련해주고 왔답니다 ^^   

대전에 갔다면 우리 아띠를 만나야겠죠? 8기 
태국팀 은선단원을 만나고 왔어요.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꽃도 심고 ^^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보
니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버렸네요. 

우리의 꽃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무럭무럭 자라주길 바라며,  
첫번째 이야기 끝맺음!!   



푸
른
삶  

한국 온실가스 2010년 배출량 
9.8% 늘어 17년 만에 최대폭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
났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는 6억6880만 t(모든 온실가스
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6억900만 t보다 9.8%나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1993년 12.2% 이후 17년 만
에 가장 높은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발전 등 에너지 분야 배출량의 
증가다. (생략) 특히 화력발전 부문은 2009년 2
억490만 t에서 2010년 2억3010만 t으로 12.3%
나 높아졌다. 이는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용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셍략) 
 
 

2013-3-14 환경뉴스 

Aiyooooo ㅠ^ㅠ 
현대적인 삶에 녹아들면 녹아들수록 온실가스의 배출량 수치는 점차 높아
지는 것만 같네요. 이번 여름도 굉장히 더울 텐데… 그럼 우린 에어컨을 빵
빵하게 틀어놓으면서 우리의 더위를 달래겠죠? 이 지구는 생각하지 않은채… 
다가오는 이번 여름! 에어컨을 틀기 전에 지구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주
세요 ^^ 그리고 에어컨을 틀기 전에, 손부채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떻게 HOT한 여름을 보내시겠습니까?! 각자의 생존방법을 공유해주세요! ^^  


